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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한국이 미국의 외교적 압박 앞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Сеул проявил твердость пере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напором США)
(올례그 키리야노프, rg.ru, 2021.03.19.)

Ÿ 3월 17일 방한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공통적으로 대중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쟁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표현 대신 직접적이고 명료한 수사를 활용함.

-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을 위협하는 중국의 

“억압적인 정권”과 “공격적이고 독재적인 행보”를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항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시사

- 하지만 “2+2” 회의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한미 양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항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임.

Ÿ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고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노력에도 대항한다는 공통된 입장”만 포함됨.

- 이는 앞서 열린 미일 “2+2” 회의의 결과가 담긴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 직접 언급된 점과 대조되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반중 구상에 합류하는 것과 어느 한 편에서 미중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 이에 더해 미국 주도의 QUAD를 통한 협력에 대한 언급도 제외됨.

Ÿ 양측의 이견은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히 나타남.

-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시사했음에도 공동성명문에는 다시금 한미 양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는 표현만 언급

- 양국은 “한반도 전역”과 “북한” 중 무엇을 비핵화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못해 

성명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의 공식 

표어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아 제외됨.

Ÿ 전반적으로 양국은 의전 원칙을 지키며 서로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지역 정책의 주요한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의 압박에도 한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론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국만의 견해가 있음을 내비침.

- 이번 회의에서 표출된 한국의 강경한 태도와 다음 대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현 정권을 확신시키는 데 노력하기보단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조기에 보장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첫 방한은 한미 양국 모두에 

앙금을 남김.

※ 원문 https://rg.ru/2021/03/19/seul-proiavil-tverdost-pered-diplomaticheskim-naporom-ssha.html 

https://rg.ru/2021/03/19/seul-proiavil-tverdost-pered-diplomaticheskim-naporom-ssh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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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방한: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대화

(Лавров в Сеул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диалог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regnum.ru, 2021.03.25.)

Ÿ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함.

-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이뤄진 이번 방한은 새로운 정세와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 된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고려한 복잡한 맥락 

속에서 유효하게 검토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이 각각 미국과의 회담 이후 러시아와 회담을 가진 사실은 극동지역

에서 다각적인 이해관계의 매듭이 복잡하게 묶여 있음을 시사

Ÿ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압박하며 대립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과 이에 더해 

때마침 두 미국 장관의 방한이 사실상 실패한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의 이해에 맞춰 

모든 대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더해 중국과의 회담에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하여 동맹국들을 곤경에 빠뜨림.

- 방한 직후 왕이 부장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암시. 이는 중일 간 영토분쟁이 전개되고 일본에 

대한 고유의 셈법을 가진 한국이 속한 지역 내의 한중관계에 대한 공개적이고 

도발적인 술수임. 나아가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대립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을 시작

- 하지만 한미 공동선언문을 통해 볼 때 참여와 불참 모두 수용하기 힘든 한국은 

미국의 선택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QUAD 참여도 서두르지 않고 있음.

Ÿ 한편 중국 요인과 라브로프 장관의 성공적인 방중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에 

긍정적으로 작용

- 3월 24일 발사된 북한의 “미상 발사체”는 한러회담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를 의미. 러중 회담에 앞서 북중의 우호를 보장

하는 지도자간 서신 교환이 이뤄졌단 점에서 이번 발사는 중국 요인으로 해석 가능

- 북･중･러 3국의 공통된 노력으로 한러회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으며, 

이는 한국에 미국에 대한 자국의 저항이 인지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줌.

Ÿ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은 아태지역이 중동과 더불어 러시아의 원외지역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우선 사항 중 하나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 차선책을 마련하려는 부단한 노력에 비례해 이뤄지는 중

- 서방과 달리 동방에선 보편적이지 않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에 대한 설교 대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 오랫동안 

기다린 러시아 동방정책의 발전이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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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 육안으로 관측되는 과민한 반응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동방의 NATO”를 창설하고자 하는 워싱턴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설명 가능

-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은 과거의 기념비적인 패권국인 미국이 점수를 잃고 점점 더 

쓸모없어지며 유라시아의 민족들에게 선택지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줌.

※ 원문 https://regnum.ru/news/polit/3225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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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과 

아태지역 내 
세력균형에 대한 영향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GSOMIA) В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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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s-sil/viewer

03.01.

한국이 어떻게 미중경쟁에 
반응하는가?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РЕАГИРУЕТ НА 

СОПЕРНИЧЕСТВО
США И КИТАЯ?)

알림 
오타르치예프

(Алим 
Отарчие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30-134

https://cyberleninka.ru/articl
e/n/kak-yuzhnaya-koreya-r
eagiruet-na-sopernichestvo
-ssha-i-kitaya/viewer

03.01.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전투준비태세

(ВОЕННАЯ ГОТОВ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СТВЕ
МУН ЧЖЭ ИНА)

콘스탄틴 
트리포노프

(Константин 
Трифо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35-142

https://cyberleninka.ru/articl
e/n/voennaya-gotovnost-yu
zhnoy-korei-pri-prezidentst
ve-mun-chzhe-ina/viewer

03.01.

1957년-1958년 
우랄중공업기계공장 

생산품의 북한 수출 문제
(ПРОБЛЕМЫ ЭКСПОРТА

ПРОДУКЦИИ 
УРАЛМАШЗАВОДА

В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В 1957–1958 ГГ.)

발렌틴 흐례노프
(Валентин 
Хре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43-148

https://cyberleninka.ru/articl
e/n/problemy-eksporta-pro
duktsii-uralmashzavoda-v-
koreyskuyu-narodno-demok
raticheskuyu-respubliku-v-
1957-1958-gg/viewer

https://regnum.ru/news/polit/3225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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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yberleninka.ru/article/n/kak-yuzhnaya-koreya-reagiruet-na-sopernichestvo-ssha-i-kitaya/viewer
https://cyberleninka.ru/article/n/voennaya-gotovnost-yuzhnoy-korei-pri-prezidentstve-mun-chzhe-ina/viewer
https://cyberleninka.ru/article/n/problemy-eksporta-produktsii-uralmashzavoda-v-koreyskuyu-narodno-demokraticheskuyu-respubliku-v-1957-1958-gg/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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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나아가며: 북한이 
계획경제로 회귀하는가?
(Вперёд в прошло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е?)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h
ighlights/vperyed-v-proshloe
-severnaya-koreya/?utm_so
urce=yxnews&utm_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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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s%2Fsearch%3Ftext%3D

03.15.

국가 및 지역 안보요소로서의 
한국과 북한의 COVID-19 

대응 조치
(Ме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как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발레리 미쉰
(Валерий 
Мишин)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
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21:1, 

pp.126-131

http://vestnikdvo.ru/index.p
hp/vestnikdvo/article/view/
708/534

03.16.

“잠을 설치게 해주겠다”: 
무엇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Заставить их плохо 
спать»: что мешает 

отношениям Байдена с 
Ким Чен Ыном)

니노 자가르카바
(Нино 

Джгаркава)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
cs/2021/03/16_a_13513676
.shtml

03.18.

한국이 걱정하지 말 것을 
부탁하다: 왜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 
준비되지 않았는가

(Корея просила не 
беспокоить: почему 
Пхеньян не готов на 

контакт с США)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Наталия 

Портякова)

iz.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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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게 대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다
(Блинкен и Остин 

требуют от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форматирова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올례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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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en-i-ostin-trebuiut-ot-iu
zhnoj-korei-pereformatirovat
-vneshniuiu-politiku.html

03.23.

실용주의자들을 위한 미니 
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키는가?

(Мини-сделка для 
прагмат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йдена 
меняет подход США к КНДР?)

이반 레베데프
(Иван 

Лебедев)
tass.ru

https://tass.ru/opinions/109
7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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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z.ru/1138819/nataliia-portiakova/koreia-prosila-ne-bespokoit-pochemu-pkhenian-ne-gotov-na-kontakt-s-ssha
https://rg.ru/2021/03/18/blinken-i-ostin-trebuiut-ot-iuzhnoj-korei-pereformatirovat-vneshniuiu-politiku.html
https://tass.ru/opinions/1097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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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의 중국 및 
한국 방문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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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돔체프
(Андрей 

Кадомцев)

The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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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주요 일지(3.1.~3.31.)

북한 관련 동향Ⅲ

일자 대내 대남･대외

03.02.
(화)

Ÿ 자강도 예술극장 준공식 진행

03.03.
(수)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개강(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
– [김정은 공개활동] 회의 참석 및 개강사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Ÿ 청년동맹 제9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화상회의)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대상건설장･락원기계종합

기업소 대형조기직장 생산실태･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 ‘설비･자재 국산화 비중 강화 강조 및 생산공정 

현대화추진으로 기계설비 증산 대책 등’ 강구

Ÿ [김정은 축전] 불가리아 대통령(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국경절

03.04.
(목)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2일 회의
– [김정은 공개활동] 결론

Ÿ 직총 중앙위 제7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Ÿ 농근맹 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Ÿ 여맹 중앙위 제6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03.05.
(금)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3일 회의
Ÿ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 모든 동맹원들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상교양사업’ 진행

03.06.
(토)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4일 회의(폐강)
– [김정은 공개활동] 폐강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03.07.
(일)

Ÿ [대일] 김설화(北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일본
의 ‘역사왜곡･특대형 반인륜 범죄행위(위안부 등) 
부정(*2.24, 관방장관)과 과거 반성･사죄 회피’는 
“세계의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도전하는 오만한 행태
이며, 피비린내 나는 과거사를 답습하겠다는 것”이
라고 비난 (외무성 홈페이지, “력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3.09.
(화)

Ÿ 총련 본부위원장회의 진행(도쿄 조선회관)



Ⅰ 2021년 3월

31

일자 대내 대남･대외

03.10.
(수)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중앙과 도･군의 일꾼들 건설준비 빈틈없이 준비 

할 것 강조 △선 하부구조건설원칙 준수 △하천
정리사업 추진하는 문제 대책 강구

03.11.
(목)

Ÿ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 황해북도 광천닭공장건설정형

Ÿ [김정은 축전] 말리 대통령, ‘60여 년간 친선협조
관계’ 축전

Ÿ [대일] 일본 내각관방장관 기자회견 발언(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단호히 수호) 등 일본의 집요한 
“독도강탈책동(2.22. ‘다케시마의 날’ 강행 등)”에 
대해 “그 수역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다음 ‘영토주권회복’의 구실 밑에 세계의 면전에서 
대륙침략의 포성을 뻐젓이 울리려 하고 있다”며 
비난(중앙통신 논평)

03.15.
(월)

Ÿ 김여정 당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실시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 정리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을 것 △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기구들 
없애버리는 문제검토 △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파기 특단 대책 예견 강조

–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 새 행정부에 충고

03.16.
(화)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평안남도)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숙천군 유기질복합비료

공장･약전농장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 수립

Ÿ [김정은 축전]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3월8일 혁명 58돌

03.17.
(수)

Ÿ 당 제8차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1,300여명 청년들 
금속･석탄･채취 공업부문과 농촌 및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 탄원
– 남포시 140여명 청년들 탄광 광산과 농촌으로 

탄원, 황해남도 260여명 청년들협동농장 돌격대에 
탄원, 자강도 80여명 청년들 청년돌격대 입대

03.18.
(목)

Ÿ 평양 아동백화점 등 상업봉사단위들, 평방당책임제 
강화 등 비상방역조치 집행에 주력

Ÿ [대미] 北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담화
–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북조선위협설과 완전한 비핵화타령뿐’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03.19.
(금)

Ÿ 김일성 노작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64.3.18.) 57주년 관련
– 김일성･김정일 ‘시･군 중시사상과 시･군 강화노선’ 

노작 등 해설 및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이론 활동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으로 심화
발전’ 소개

Ÿ ‘국제 산림의 날(3.21.)’ 관련
– 김정철(국토환경보호성 부원), 산림조성사업 성과 및 

“우리나라에서의 산림복구 전투는 지역의 환경보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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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일)

Ÿ 전국 각지에 연로자보호정책에 따라 ‘양로원’ 신설 
선전

03.22.
(월)

Ÿ 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전집』 증보판 13권 출판
– 김일성 노작들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전면적으로 

집대성
Ÿ 유용동물보호기간 선정(3월~7월) 및 동물보호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 △보호구에서 동물보호증식사업 △각 도, 동물

보호구 선정 사업 및 주요보호동물 확정 △국토환경
보호성, 동물보호구에 대한 지표별 조사 진행 등

03.23.
(화)

Ÿ [김정은 공개활동]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참석･연설 및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깃발’ 수여
– 조용원･김덕훈(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일환･오

수용(당 비서), 김영환(평양시 당 책임비서) 및 
권영진･김정관 등 무력기관 일꾼 등 참가

Ÿ [김정은 공개활동] 故 김병화(국립교향악단 창작창
조부 고문) 영전에 화환 전달

Ÿ (3.23,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참석･연설 및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깃발’ 수여
(3.24, 중앙방송･중앙통신)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
–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산업기술연구소 등 사업 현지
– 남포용접봉공장, 설비현대화와 보수정비 강조, 사물

주물공장, 기술적지표 갱신 및 증산에 대하여 언급 등

Ÿ [김정은 축전]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
주석(통룬 씨쑤릿) 선출

Ÿ [김정은 구두친서] 시진핑(중국 주석)에게 ‘당 제8차
대회’ 정형 통보
– 시진핑 주석, 이에 대하여 구두친서 전달

03.25.
(목)

Ÿ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기초굴착공사 진입
Ÿ 올림픽위원회 총회(평양)
–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 주재 화상회
– 전문체육기술발전 및 대중체육활동 활발히 진행에 

대한 문제 토의

03.26.
(금)

Ÿ [김정은 공개활동]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
다락식주택구를 건설 구상 밝히고 현지 시찰
– 조용원, 김덕훈, 정상학, 리일환, 오수용, 최상건, 

김재룡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 동행
Ÿ [김정은 공개활동] 새로 생산한 여객버스제품 요해
– 조용원･김덕훈 등 당과 정부 간부들 동행

Ÿ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 리병철(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지도, 시험 발사한 

2기 신형전술유도탄 동해상 600km 설정 목표 타격
– 시험발사 결과 김정은에게 보고

03.27.
(토)

Ÿ [대미]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신형전술
유도탄시험발사 관련 담화
–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달’,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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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일)

Ÿ 당비서국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4월 초순 평양

에서 개최 결정

–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 시기 당세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지도하기 위해 소집

03.29.

(월)

Ÿ 조철수 北 외무성 국제지구국장 유엔안보리 결의 

관련 담화

–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이중기준”,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

03.30.

(화)

Ÿ 강원도 2월부터 강바닥 파내(17,000㎥)고 남대천

학성제방성토공사･장석공사 진행 등 강하천 정리

공사 주력

Ÿ [대남]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문재인 대통령,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 

및 국방과학연구소 방문(’20. 7. 23.) 발언관련

03.31.

(수)

Ÿ 김정일 저작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26호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

시킬데 대하여’(‘11.3.30.) 발표 10주년 관련

– 10년간 근 1400개의 단위와 기대가 ‘26호모범

기대영예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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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2021.3.4.~3.7.)

■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들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강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4.)

Ÿ 3월 4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3일 개최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 

- 해당 강습회는 노동당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시, 군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 당의 전투력을 다지고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설명

- 강습회에는 전국의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도당 책임비서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 

지방당사업과 관련된 일꾼 등이 참가하였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강습회 지도를 위해 

참석해 개강사를 진행

-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강습회가 당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 회의이며, 

시･군은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자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

■ 당사업강화와 시, 군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자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5.)

Ÿ 3월 5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4일 진행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2일 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2일차 회의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진행되었으며, 시･군당 사업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해 심각한 결함을 발생시킨 일꾼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루어졌다고 보도



Ⅰ 2021년 3월

35

- 김정은 총비서는 결론에서 전국의 시･군당위원회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이 잘 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된다고 강조

- 또한 시･군당책임비서들은 농촌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농사 일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3대혁명을 추진하며 리당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책임비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당성과 정치실무적 자질이라고 강조

■ 시, 군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자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4일회의로 페강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페강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1.3.7.)

Ÿ 3월 7일 노동신문은 3월 6일 진행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4일 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4일차 회의를 지도하면서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계속 혁명･투쟁해나간다면 모든 시･
군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천될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이번 강습회를 통해 모든 책임비서들을 재무장, 

재각성, 재분발시키고 시･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발언

- 또한 당 제8차대회의 결정이 역사에 길이 남도록 실현되기 위해 일심전력으로 

분투해나가자고 독려했으며, 인민들이 실제로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자”고 호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4.)

Ÿ 3월 4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3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함. 

-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의 건강 보호 및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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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이 명시 

- 이외에도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

■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1) (조선중앙통신, 2021.3.5.)

Ÿ 3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이념 중 하나인 이민위천에 대한 설명 기사를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깊이 

새길 것에 대해 강조 

- 이민위천에는 전 당이 인민을 위해 복무함을 당 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이자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는 혁명적 당풍을 확고히 견지할 것에 대한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

- 이민위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민위천의 사상과 영도에 의해 공화국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고 강조

■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2)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일심단결 

(조선중앙통신, 2021.3.11.)

Ÿ 3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이념 중 하나인 일심단결에 대한 설명 기사를 

보도함. 

- 당의 두리에 모든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위력은 일심단결에 있다고 강조

- 일심단결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유산으로,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혁명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만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

- 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것이라고 선포



Ⅰ 2021년 3월

37

■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3) 민족자존의 정신-자력갱생 

(조선중앙통신, 2021.3.19.)

Ÿ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정치이념 중 민족자존의 정신인 자력갱생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통신은 “자력갱생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시종일관 높이 발휘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혁명의 역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며 전진하여온 자력갱생의 력사”라고 주장

- 더불어 자력갱생은 항일혁명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해방(1945.8.15.) 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1950.6.25.-1953.7.27.),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 

전 과정에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

-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고, 

특히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국풍,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인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

라고 강조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1.3.24.)

Ÿ 3월 24일 노동신문은 1~3면에 걸쳐 23일 평양의 살림집건설착공식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여 연설한 내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신문은 제8차 당대회의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영에 5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

되는데, 이는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이며 특히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라고 밝힘.

-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강조

- 그는 건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

전선으로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이라고 확신

- 또한 당창건 30주년인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를 건설하여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척후대, 제일선봉대가 될것을 

당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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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였다 (노동신문, 2021.3.26.)

Ÿ 3월 26일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의 현지지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총비서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할 구상을 밝혔으며,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전함.

- 특히 그는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건축물의 설계와 원림설계를 잘 해서 도시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나가야 하고, 호안다락식주택구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건설할 

것이라고 했으며, 평양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맡아 

올해 완공하여 각 부문의 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우리 일군들이 도시록화와 자연경관설계에 대한 인식과 상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도시건설을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과 휴식,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진행 (노동신문, 2021.3.26.)

Ÿ 3월 26일 노동신문은 2면에서 국방과학원이 25일 진행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사진과 소식을 게재함. 

- 신문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이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함.

- 실험발사에서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함. 국방과학원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밝혔고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으며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리병철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위협들을 억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

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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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 대륙침략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분별한 광증 (조선중앙통신, 2021.3.11.)

Ÿ 3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관방장관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비난 논평을 

보도함. 

- 2월 22일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극히 호전적인 망발”이라고 비난

- 일본은 오래 전부터 영유권 문제를 두고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그 중 

“독도강탈책동”은 그 파렴치성과 횡포성, 위험성에서 가장 극치에 있다고 주장 

- 최근 일본 각료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여론화하며, 정부 홈페이지에도 

독도 관련 자료들을 새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강행한 것을 비난하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

■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노동신문, 2021.3.16.)

Ÿ 3월 16일 노동신문은 2면에 한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게재함. 

- 그는 연합훈련을 두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며, 당중앙이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했다고 주장

- 한국이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이며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모의 

방식의 지휘소훈련 이라는 주장에 대해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여버린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고 비난했으며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했지 

단 한번도 연습의 규모나 형식을 논한 적은 없다고 주장

- 또한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고,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이 무엇을 하든지 3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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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18.)

Ÿ 3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발표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비난 담화 

전문을 게재함.

- 그는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

통보문을 보내면서 접촉을 시도해왔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것을 다시금 간청하였으나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임을 밝힘.

-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지만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광기어린 《북조선위협》설과 

무턱대고 줴치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뿐”이고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우리와 한번이라도 마주앉을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하며,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짓들만 골라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것”이라고 함. 

- 제재도 기꺼이 받아 줄 것이기 때문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함. 

■ 부질없는 처사는 수치와 망신만 자초할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21.3.23.)

Ÿ 3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22일 EU가 ‘세계적인 인권유린에 대처한다’며 여러 국가를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외무성의 답변을 게재함.

- 외무성은 “EU의 《인권제재》 놀음을 판에 박힌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인권제재제도는 EU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해낸 악법이며, 

“진정한 인권개선과는 아무러한 인연이 없고 《가치관》을 달리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불순한 정치적도구”라고 주장

- 또한 EU는 “내부에서 만연되고있는 치유불능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아동학대, 

타민족배척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인권증진》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채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다

가는 상상밖의 비참한 결과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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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27.)

Ÿ 3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비난하는 리병철 당중앙위 비서의 26일 담화를 게재함.

- 그는 시험발사가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며, 한국과 미국의 전쟁연습과 첨단무기반입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

-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엔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북한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의 새 정권이 첫 시작을 잘못 떼었고,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수도”있으며,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것”이라고 강조

■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29.)

Ÿ 3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발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대해 비난하는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의 28일 담화를 게재함. 

- 조 국장은 25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인데, 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26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했고 30일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 《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

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

-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데 북한만 문제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만 봐도 유엔이 

북한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은 함구하면서 자위적 대응조치는 무작정 걸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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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자위권 침해 시도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발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조선중앙통신, 2021.3.30.)

Ÿ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한 

연설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함. 

- 문대통령이 26일 연설에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에 대한 비친 우려 표명에 대해 

김 부부장은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

- 그는 20년 7월 23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며,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초보적인 론리도,

체면도 상실한것”이라고 주장

- 또한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결의 위반과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과 빼닮은 꼴이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 해주어도 노여울것은 

없을것”이고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싶다”

고 밝힘.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